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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으로 뒤덮인 남극점 위에 설치된 아이스큐브 검출기의 모습(붉은색 장치). 빙하 밑에
표현된 구슬 모양의 그래픽은 광검출기가 중성미자가 뮤온 입자를 만들 때 생성되는 빛을
포착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 IceCube Collaboration 제공

남극 중성미자 검출기 ‘아이스큐브(IceCube)’로 중성미자 출처 확인

은하수 저편에서 ‘유령입자’ 샘솟는다

국제 공동연구진이 남극에 설치된 중성미자 검출
기 ‘아이스큐브(IceCube)’를 이용해 우리은하 내부
와 외부에서 온 중성미자를 구분하는 데 성공했다.
 
크리스 위버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 박사팀이 이
끈 국제 공동연구진은 은하수(Milky Way) 방향에
서 온 고에너지 중성미자를 검출하고 우리은하에
이들 중성미자를 방출하는 출처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 20일
자에 게재했다.
 
중성미자는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 중 하나로 질
량이 0에 가깝고 어떤 물질과도 좀처럼 반응하지
않아 쉽게 검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령입자’
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중성미자가 생성되는 곳은 태양과 같은 항성부터
블랙홀과 초신성, 은하 중심부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블랙홀 같은 거대 천체 활동에 의해 생긴 중
성미자는 특별히 고에너지 중성미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천체물리학자들의 중요한 연구 대상
이다.
 
아이스큐브는 고에너지 중성미자를 검출하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얼음 망원경’이다. 남극 대륙을 뒤
덮은 얼음을 지하 2.4㎞까지 파고 내려가 광센서
5160개를 달았다. 관측 시설 부피만 1㎦에 달한다.
 

아이스큐브는 남극 얼음 속에 들어 있는 수소 원자와 중성미자가 반응할 때 뮤온이라는 입자를 생성하면서 남기는 섬광을 광센서
로 포착해 중성미자의 존재를 확인한다.
 
연구진은 이 장치를 이용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고에너지 중성미자 21개를 검출하고 그들의 출처를 각각 우리은하와 은하 바
깥으로 구분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까지는 장치 안에서 생성된 신호만을 토대로 고에너지 중성미자의 출처를 구분했는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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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장치 밖에서 생성된 신호를 이용해도 정확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포착된 중성미자의 궤적 일부가 은하수 부위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수가 적어서 세부적인 위치까지 확
인할 수는 없었다. 또 검출된 입자들 가운데 가장 에너지 수준이 높은 입자들은 궤적의 방향성이 무분별한 특징을 보였는데 연구
진은 이들이 우리은하 밖에서 오는 입자들이라고 추정했다.
 
연구에 참여한 카르스텐 로트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새로운 방식으로 고에너지 중성미자들의 출처를 확인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중성미자 관측 결과를 토대로 우주를 구성하는 암흑물질의 정체나 초신성, 블랙홀 등에 대한 연
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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